
현대석유화학 헐값매각 논란!
비교검토 없이 서둘러 계약 … 부채탕감 5400억원은 과다

현대석유화학 매각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5400억원의 부채탕감을 요구하는 호남석유화학-LG화학

컨소시엄과 계약을 서둘러 맺어 헐값매각 시비가 우려되고 있다.

현대석유화학 채권단운영위원회는 우리은행이 요청한 호남-LG 컨소시엄과의 매각계약 체결권한 위임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고, 우리은행은 1월30일 우선협상대상자인 호남-LG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 뒤 2월말

전체 채권단회의에 상정해 정식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계약 체결권한 위임안은 애초 1월24일 채권단운영위에서 산업은행과 투신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으나, 산

업은행이 요구한 투명한 매각절차 진행 요청을 우리은행이 받아들여 뒤늦게 통과됐다.

산업은행은 소시엄이 6000억원의 부채탕감을 요구하고 있어 자칫 헐값 매각시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은행이 이상하게 일을 서두르고 있으며, 우리은행으로부터 곧 채권단설명회를

연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과 투신권은 우리은행이 컨소시엄과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외국계의 Koch에서 각각 제시한 인수안

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세부자료와 시간을 주지 않은 채 컨소시엄과 계약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

뜨리고 있다.

또 향후 채권단이 받을 수 있는 돈을 현재가격으로 환산하면 컨소시엄이 1조7000억원 선인 반면, Koch는 1

조9000억 선으로 더 많다는 주장이 제기돼 설명회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컨소시엄의 제안은 현대석유화학의 총부채 2조3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초기에 바로 지급하고 △나머

지 3400억원은 기한을 연장(5년 만기에 이자율 연 7%)하며, △6000억원은 부채탕감으로 돼 있었으나 반발을

의식해 막판에 부채탕감 규모를 5400억원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Koch는 부채탕감 없이 2조3000억원 전액을 지급하되 1조원은 초기에 지급하고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영업상황에 맞춰 분할상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투신 관계자들은 컨소시엄은 초기지급액이 많지만 부채탕감이 부담이고, Koch는 부채탕감은 없지만 향후

시황에 따라 회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현대석유화학의 경영실적과 향후 시황이 계속 나아질 전망이기 때

문에 시간을 갖고 인수 희망기업들로부터 채권단에게 보다 유리한 인수안으로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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